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는 요즘,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과융합 수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집니다. 이 
코너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교과융합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업지도안과 함께 
수업활용을 위한 교사의 조언도 싣습니다.

경북사대부중의 과학·체육·기술·수학·미술·국어 교과융합수업

달리고 그리고 말하며 
‘속력’ 개념 정복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경북사대부중)은 1학년을 대상으로 과학 수업에 체육·기술·수학·미술·국어 
등 다양한 교과를 융합한 수업을 진행했다. 이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1학년 과학에 등장하는 
개념인 ‘속력’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 학생들은 가장 먼저 50m 달리기를 하며 속력 개념에 
친근하게 접근한다(체육). 이때 스마트폰을 갖고 뛰면서 미리 설치해둔 운동정보기록 
애플리케이션(앱)에 속력·거리 정보를 입력시키고(기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거리, 
시간-속력 그래프를 그려본다(수학, 과학).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그려 넣고(미술), 다른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국어) 활동도 이뤄진다.
이 수업을 기획한 송정민 과학 교사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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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활동은 모두 평가로 연계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50m 달리기’를 체육 교과 수행평가로, 
‘표정 이모티콘 제작’을 미술 교과 수행평가로 활용하는 식. 이외에 또 다른 수행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 지나치게 많아져 학생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지필고사에도 활동을 녹여낼 수 있다. 즉, 속력 관련 문제를 출제할 때 
‘철수는 앱을 활용해 운동 정보를 수집해, 시간-거리 그래프를 만들었다’는 상황을 제시해주는 것. 
몸소 경험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친숙하게 와 닿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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